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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스트레스대처반응이 COVID-19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는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S시에 소재한 일개 대학에 재학 중인 1~4학
년의 간호대학생 176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자료수집은 자발적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대학생에게 자가보고형 설문지
를 온라인 구글서베이로 하였고, 자료분석은 SPSS 2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
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연령(β=-0.24, p=.002)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대처반응(β=0.18, p=.024)이 높을
수록 COVID-19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긍정심리자본은 COVID-19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COVID-19 위기 상황에서 성인초기인 간호대학생의 연령 등의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대처반응을 중심으로 COVID-19 스트레스를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간호 교육 및 실무에서 COVID-19 스트레
스의 관련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재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tress coping 
response on coronavirus disease 19 (COVID-19) stress of nursing students. A total of 176 nursing students
at one university in S city, Korea, were recruited by convenience sampling from July 23 to August 11,
2021. Data were collected via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using an online Google survey and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the predictors of COVID-19 stress using SPSS 28.0 program. Lower age (β=-0.24, p=.002) and higher 
stress coping response (β=0.18, p=.024) were observed, corresponding to increased COVID-19 stress. 
However,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as not an affecting factor of COVID-19 stress. This study 
suggests an integrated approach in future study and effective interventions in nursing education and 
practice based on general features, such as age and stress coping response for COVID-19 stress 
management of nursing students in young adults in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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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전 세계로 확산된 신종 호흡기 감염병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2019, 이하 
COVID-19)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ARS-CoV-2)에 의한 감염으로[1] 밀접한 접촉 시 비
말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높아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 및 장기
화로 인해 개인과 우리 사회의 불안 및 스트레스 등의 정
신건강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중되면서 이에 대처하
는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2]. 

정신건강 관련 문제는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
로서 다수가 경험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함께 관련 연구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수행되고 있다. 특
히 스트레스는 특정 문제 혹은 상황이 개인의 한계를 넘
어선 자원을 요구하여 개인의 안녕을 위협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요인 가운데 하
나이다[3]. 따라서 개인의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 증
진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미래의 전문직 간호사를 준비하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도 COVID-19로 인해 정신건강 측면에 부정적 영향이 
가중되고 있다[4]. 간호대학생은 간호대상자인 감염병 환
자의 다양한 문제를 마주해야 하므로 COVID-19 상황
에서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환자 간호를 준비하는
데 따른 스트레스가 높고, 기존에 누리던 일상생활의 제
약과 갑작스러운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른 고립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당혹감 등으로 인해 심리적 위기를 경
험하고 있다[4]. 일반적으로도 간호대학생은 보건의료분
야의 타 학문과 비교하여 정형화된 교육과정과 학업량, 
취업을 위한 성적의 서열화 등으로 학업 부담이 높은 편
이고, COVID-19 상황에서 대면 수업을 대체한 온라인 
수업의 새로운 방식에의 부적응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면
서 감염에 대한 불안, 두려움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
었다[4,5]. 간호대학생의 COVID-19 확산으로 인한 경
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COVID-19 스트레스에 대
한 접근 시 중요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입시 중심의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사회인으로서의 주체적인 역할을 준비한다[6]. 이 
시기는 생애주기 가운데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에 진입
하는 초기 단계이자 자신의 내·외적 환경을 탐색하고 정

체감, 인생관, 가치관이 확립되는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로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7]. 따라서 COVID-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이 COVID-19 스트레스
로 인한 어려움이 확대되지 않도록 영향 요인을 규명하
여 이 시기에 대학생활 및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과업을 
적절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
다. 이는 개인의 성장과 함께 향후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
는데 중요하다[6].

이와 관련하여 긍정심리자본은 긍정심리학에 기초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등장한 개념으로서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성, 회복력의 네 가지 긍정적인 심리상태의 자
원을 통합하는 상위개념이다[8,9]. 즉,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상태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역량을 강
화하고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는데 역량을 발휘하게 하는 
주요 변인으로서[10] COVID-19 대유행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자본
이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간호사를 포함한 보
건의료서비스 종사자들은 갈수록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직무능력을 요구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보다 긍정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중요하다[11]. 다시 말해, 긍
정심리자본은 COVID-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상황
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려는 태도
를 보여 목표 의식과 자기효능감[12], 직무 만족과 성과
를 높이고[13]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탈진으로 
인한 소진을 감소시켜주는 원동력이 된다[14].

또한 간호대학생은 COVID-19와 같은 스트레스가 초
래되는 문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이에 대처하고 해결
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다양한 스트레스대처반응을 나타
내므로 이에 대한 이해를 근간으로 스트레스에 효율적으
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15]. 특히 스트레스
대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초과하거나 힘들다고 
평가된 특정한 외적 혹은 내적 요구들을 처리하기 위한 
인지적, 행동적 시도이다[3]. 간호대학생이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해결하는 역량은 복잡하고 어려운 간호현장에
서 간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
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15]. 이는 간호대상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서비
스 종사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어 
이를 조절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사회적 맥락에서 
COVID-19로 인해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대
처반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11].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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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대처반응이 COVID-19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여 COVID-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성인초기인 간호
대학생의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스트레스대처반응 

및 COVID-19 스트레스의 수준을 확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스트레스대처반응 

및 COVID-19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COVID-19 스트레스의 영향요인

을 확인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스트레스대

처반응이 COVID-19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S시에 소재한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이

며,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
하는 1~4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편의표집 하였다. 대상
자 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
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예측인자 7개로 
계산하였을 때 최소 153명이었으며 탈락률 약 20%를 고
려하여 총 176명을 모집 및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년, 종교, 전공

만족도에 대해 확인하였다.  

2.3.2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하

며 본 연구에서는 Luthans, Youssef와 Avolio [8]가 개
발하고 Kim과 Seo [9]가 사용한 긍정심리자본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성, 복원력

의 4개 하위요인별로 각 6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심리상태임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s 
⍺가 .833이었으며[9], 본 연구에서는 .844이었다.

2.3.3 스트레스대처반응
스트레스대처반응은 Moos [16]가 개발한 성인용 대

처반응검사(Coping Response Inventory - Adult 
Form)를 Park [17]이 번역 및 역번역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18세 이상 성인의 
스트레스 유발 생활사건 또는 상황에 대한 대처반응에 
따른 안정성과 변화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처반응을 알
아보는데 유용한 도구이다[17]. 본 도구는 논리적 분석, 
긍정적 재평가, 지도 및 지지 추구, 문제 해결의 4개 하위
요인을 포함한 접근반응(approach coping)과 인지적 
회피, 수용 또는 체념, 대안적 보상추구, 정서표출의 4개 
하위요인을 포함한 회피반응(avoidance coping)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별로 6문항씩 총 48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자주 그렇
다(3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다. 본 도구의 신뢰
도는 Cronbach‘s ⍺가 .86이었으며[17], 본 연구에서는 
.896이었다.

2.3.4 COVID-19 스트레스
COVID-19 스트레스는 Kim, Park, Lee와 Park 

[18]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코로나 스트레스 척도
(COVID Stress Scale for Korean People, CSSK)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감염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어려움, 타인에 대한 분노의 3개 하위요인,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
답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COVID-19 관련 스트레스 수
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s ⍺가 .86
이었으며[18], 본 연구에서는 .820이었다.

2.4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

행되었다. 연구자가 연구 목적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
명한 후 연구 참여를 희망한 대상자에게 자가보고형 설
문지를 온라인 구글서베이(http://forms.gle/UoDy 
Ki1qaLa8JMD1A)로 배포하고 자율적으로 제출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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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148 (84.1)
 Male 28 (15.9)

 Age (year)

 ≦ 18 18 (10.2)
 19 42 (23.9)
 20 47 (26.7)
 21 31 (17.6)
 ≧ 22 38 (21.6)

 Grade

 1st 48 (27.3)
 2nd 54 (30.7)
 3rd 65 (36.9)
 4th  9 (5.1)

 Religion

 Christianity 45 (25.6)
 Catholicism 16 (9.1)
 Buddhism  4 (2.3)
 None 109 (61.9)
 Etc.  2 (1.1)

 Major satisfaction

 Very unsatisfied  1 (0.6)
 Unsatisfied  3 (1.7)
 Moderate 44 (25.0)
 Satisfied 103 (58.5)
 Very satisfied 25 (14.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76)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자료 수집
을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연구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
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하였다. 설문
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 소정의 사은품(3천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제공하였다.

2.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8.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는 
기술통계로, 상관성 분석은 피어슨 상관계수로, 영향 요
인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회귀계수로 분석하였다. 자료
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우선 

성별은 여자가 148명(84.1%), 남자가 28명(15.9%)이었
고 연령은 20세가 47명(26.7%), 19세가 42명(23.9%), 
22세 이상이 38명(21.6%) 순이었다. 학년은 1학년이 48
명(27.3%), 2학년이 54명(30.7%), 3학년이 65명(36.9%), 4
학년이 9명(5.1%)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109명(61.9%)

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가 45명(25.6%), 천주교가 16
명(9.1%), 불교가 4명(2.3%)이었다. 전공만족도는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경우가 128명(72.7%)이었다.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COVID-19 스트레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COVID-19 스트레스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면(Table 2), 일반적 특성 가운데 성별
(p=.016)과 연령(p=.002)이 COVID-19 스트레스의 유
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Table 2). 

Variables Categories t / F p

 Gender Female 2.44 .016Male

 Age (year)

≦ 18

17.16 .002
19
20
21
≧ 22

 Grade

1st

6.05 .1092nd
3rd
4th

 Religion

Christianity

4.41 .353
Catholicism
Buddhism
None
Etc.

 Major satisfaction

Very unsatisfied

0.71 .584
Unsatisfied
Moderate
Satisfied
Very satisfied

Table 2. COVID-19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6)

3.3 주요 변수
주요 변수 및 각 하위요인의 평균은 다음과 같다

(Table 3). 긍정심리자본은 5점 만점에 평균 3.58±0.44
점, 스트레스대처반응은 4점 만점에 평균 2.23±0.35점, 
COVID-19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3.68±0.57점
이었다.

3.4 상관관계
COVID-19 스트레스와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

펴보면(Table 4), COVID-19 스트레스는 긍정심리자본
(r=-.037, p=.629) 및 스트레스대처반응(r=.144, p=.056)
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p>.05). 다만 스
트레스대처반응 가운데 회피반응(r=.159, p=.035)이 
COVID-19 스트레스와 약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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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 Factors Mean±SD Min.~Max. Total score±S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3.58±0.44

2.17~4.63 85.97±10.46  Self-efficacy 3.74±0.56
  Hope 3.66±0.55
  Optimism 3.31±0.60
  Resiliency 3.62±0.50
 Stress coping 
 response 2.23±0.35

1.35~3.52 106.93±16.97

  Approach coping 2.41±0.44
   Logical analysis 2.63±0.49
   Positive reappraisal 2.43±0.51
   Seeking guidance 
   and support 2.05±0.54

   Problem solving 2.53±0.58
  Avoidance coping 2.05±0.39
   Cognitive 
   avoidance 2.17±0.56

   Acceptance or 
   resignation 1.97±0.53

   Seeking alternative 
   rewards 2.17±0.51

   Emotional 
   discharge 1.88±0.46

 COVID-19 stress 3.68±0.57

1.31~5.00 77.44±12.10
  Fear of infection 3.73±0.76
  Difficulties of social 
  distancing 3.23±0.78

  Anger toward others 4.08±0.70

Table 3. Variables                               (N=176)

Variables
r (p)

COVID-19 stres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037 (.629)
 Stress coping response  .144 (.056)
  Approach coping  .093 (.219)
  Avoidance coping  .159 (.035)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COVID-19 Stress and 
Variables                               (N=176)

3.5 COVID-19 스트레스의 영향 요인
COVID-19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우선 공차한계
(Tolerance)가 모두 0.1 보다 커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고 Durbin-Watson은 1.969로 잔차 간에 상관관계
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모형에 적합하였다. F값은 
5.643 (p<.001)로 나타나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하였으
며 11.7%(R2=.117)의 설명력이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 연령(β=-0.24, p=.002)과 스트레스대
처반응(β=0.18, p=.024)이 COVID-19 스트레스의 유
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연령
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대처반응이 높을수록 COVID-19 
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의미한다. 다만, 추가 

분석 결과에서 스트레스대처반응 가운데 문제중심적 대
처경향인 접근반응(β=0.11, p=.291)과 정서중심적 대처
경향인 회피반응(β=0.09, p=.308)은 COVID-19 스트
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3.26 0.48 6.74 <.001
Age (year) -0.10 0.03 -0.24 -3.19 .002 0.936 1.069
Gender† -0.20 0.12 0.13 1.75 .083 0.910 1.099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0.07 0.10 -0.05 -0.69 .489 0.849 1.178

 Stress coping 
response 0.28 0.12 0.18 2.28 .024 0.871 1.148

  Approach 
 coping 0.14 0.13 0.11 1.06 .291 0.470 2.127

  Avoidance 
 coping 0.13 0.13 0.09 1.02 .308 0.674 1.484

 †Dummy variable

Table 5. Predictors of COVID-19 Stress        (N=176)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스트레스대
처반응이 COVID-19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연령과 스트레스대처반응
이 COVID-19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대학생 시기는 중장년
기, 노년기의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이며[19]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COVID-19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측면에 대한 이
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5점 
만점에 평균 3.58점으로 긍정심리자본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 및 효과 평가한 선행연구[20]에서 일반 대학생의 평
균 3.55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반면에 이는 임상간호
사의 긍정심리자본을 측정한 연구[21]에서 평균 3.32점,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2]에서 평균 2.94점과 
비교하여 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과 임상 또는 
신규간호사의 집단에 따른 차이 비교를 제언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은 COVID-19 스트레스의 영
향 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
에서의 자료수집 시점과는 달리 COVID-19로 인한 특
수한 상황임을 고려한 해석이 요구된다. 즉,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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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자료수집 시점의 상황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
전 시기의 일반 대학생이 가진 긍정적인 심리적 역량 수
준과 유사하여 간호대학생의 COVID-19 스트레스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들 간의 
매개적 영향 요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긍정심리자본은 개발 및 개선이 가능
한 상태적(state-like)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21] 
COVID-19로 인한 위기 상황에도 자신과 주위 환경을 
낙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중재를 제공하고 제
도적 또는 정책적 대안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역
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할 것이다[20].   

또한 간호대학생의 연령이 COVID-19 스트레스의 영
향 요인으로서 연령이 낮을수록 COVID-19 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
스학회(Korean Society of Traumatic Stress 
Studies)의  2020년 12월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
면 불안, 우울, 자살 생각이 19~29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으며[23], 이는 COVID-19로 인
한 정신적, 심리적 측면에의 직접적인 영향이 고려된다
[24,25]. 즉, 이는 COVID-19로 인해 사회적 안전과 협
력이 필요한 시기적 현상을 반영하여 대학생의 신체활동 
감소와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신건강을 시사한다
[25]. 따라서 연령이 낮을수록 COVID-19에 대한 올바
른 이해 및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
이 요구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학년이나 연령이 올라갈수
록 신체활동량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의 상이한 결과에 
근거하여[26,27] 추후 반복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연
령이 COVID-19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신체활동 
수준의 매개 효과를 함께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대처반응
이 COVID-19 스트레스의 영향 요인으로서 스트레스대
처반응이 높을수록 COVID-19 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접근반응 즉, 스트레스 요인
을 직접적으로 다루거나 해결하려는 인지적 및 행동적 
노력인 문제중심적 대처경향과 회피반응 즉, 스트레스 요
인이나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인지적 및 행동적 시도인 정서중심적 대처경향은 
COVID-19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COVID-19 스트레
스는 평균 77.44점이었으며, 기존의 선행연구[25]에서 
신체활동이 적어 COVID-19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일
반 대학생의 평균인 75.66점을 상회하였다. 간호대학생
의 경우도 규칙적인 신체활동 수준이 낮은 편이고 여학

생 비율이 높은 특성상 남학생과 비교하여 여학생의 신
체활동 수준이 보다 낮다는 선행 결과에 근거해 본 결과
는 지지된다[28]. 선행연구[28]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움을 줄 자원을 찾거나 불편한 정
서 또는 감정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하는 스트레스대처 
강화 요소를 사용한다. 특히 스트레스대처 강화 요소는 
COVID-19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로서 규칙적인 신체활
동 등과 같이 COVID-19 스트레스에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28]. 반면에 COVID-19로 인해 우울, 
불안, 무기력, 혼란 등의 스트레스대처반응을 경험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은 현재 처해
진 환경적 적응의 어려움과 부정적인 사고로 인해 휴학 
또는 자퇴로 이어진다[29]. 즉, 스트레스대처반응은 스트
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내적 요구와 환경적 
요구 간 갈등을 해결하고 평형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개인의 대응행동의 결과로서 나타난 대처경향으로서 
COVID-19 스트레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30]. 다만 성인초기의 간호대학생이 COVID-19로 인한 
특수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중심적 대처경향인 회피
반응보다는 문제중심적 대처경향인 접근반응을 더 많이 
사용하였고, 정서중심적 대처경향인 회피반응이 높을수
록 COVID-19 스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본 
결과를 바탕으로 스트레스대처반응에 따른 COVID-19 
스트레스에 대한 추후 연구를 통해, 각 하위 대처기제가 
가지는 정량적 의미와 함께 정성적 평가를 통해 선행 근
거와 비교해볼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애
주기별 대상과 넓은 범주의 외생 변수의 영향을 고려한 
융합 연구를 시도하여 해당 자료수집 시점에서의 본 결
과를 신중하게 일반화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에
서는 성별, 연령 등의 일부 일반적 특성만이 고려되었으
므로 전향적 후속 연구를 통해 다양한 일반적 특성과 함
께 COVID-19 스트레스 대처 관리를 위한 개입의 근거
를 마련해야 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스트레스대처
반응 및 COVID-19 스트레스를 확인하여 이들 간의 연
관성을 분석하고 COVID-19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이는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개인이 보
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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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에이징(well-aging)’을 위한 초기 단계적 도입이며 향
후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의 변화에 부합하는 선
도적 헬스케어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
대한다. 다만 본 연구는 일개 대학에서 편의표집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
이 있다. 다만 본 연구는 COVID-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효과적인 심리적 방역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추후 
전문직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인 간호대학생의 
COVID-19 스트레스 수준과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영향 
요인 분석 및 접근을 시도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확대 연구를 통해 간호대
학생의 COVID-19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
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을 비교 검증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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